
화장품 특허출원 경쟁 가열
9 3년 9 5건으로 8 8년대비 120% 늘어 … 두발용품 강세

화장품의 수입자유화가 전면개방된 8 6년이후 화장품분야의 특허출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국내 출원은 타 분야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이분야에 대한 국내

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뒷받침됐다.

특허청이 분석한「화장품분야 특허출원동향」에 따르면 화장품 시장이 개방된 8 6년 이후 화장품 특

허출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8 8년 8 2건에서 9 3년에는 1 5 5건으로 지난 6년간 약 9 0 %가 증가한

것으로 밝혀졌다.

이 가운데 특히 국내출원은 8 8년 4 3건이던 것이 9 3년에

는 9 5건으로 약 1 2 0 %나 증가했으며 이 기간중의 내·

외국인 특허비율은 총 6 4 8건중 내국인 출원이 3 2 2건으

로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업별로는 9 3년의 경우 태평양이 2 7건으로 가장 많았

으며 다음은 럭키가 2 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.

종목별로는 발모, 양모제 및 염모제를 비롯한 두발용품

에서 꾸준한 출원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 분야의 시장

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반면 립스틱이나 메니큐어 등과 같은 색조화장품의 경우는 출원이 정체되는

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.

이 가운데 두발용품의 경우 발모·양모제가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압

도적이었으며 반면 파마제는 출원건수가 가장 적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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